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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희업 대광위원장, 

“알뜰교통카드·K-패스로 대중교통비 절감할 것”

- 15일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점검… K-패스 시행 준비에 총력 주문

□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(금) 오후 2시 알뜰교통카드 

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(주)소울인포테크(안양시)를 방문하여 

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작업(2월) 이후 운영상황과 K-패스 사업 준비 

상황 등을 점검하고,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격려하였다.

 ㅇ 앞서 대광위는 알뜰교통카드* 가입자 급증에 대응하여 시스템 전면 개선 

작업(2.3~4)을 실시하였다. 개선 작업 이후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

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. 

   * (이용자수) (‘20) 16.4만명 (’21) 29.0만명 (‘22) 48.7만명 (’23) 109만명 (’23.3 현재) 116만명

 ㅇ 아울러,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

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한 K-패스*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

 ㅇ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앱)과 PC 홈페이지 개발, 정산시스템 개편, 

회원전환(알뜰교통카드→K-패스)작업을 추진하고 있다. 전국 지자체 

및 카드사 등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. 

   *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비율(일반 20%, 청년 30%, 저소득층 53%)을 다음 달에 환급

□ 강 위원장은 앱·홈페이지 개발현황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사항, 출·퇴근 

시간대 등 이용량 집중 시 데이터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. 

 ㅇ “많은 국민이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K-패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

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”라고 

강조하였다. 

 ㅇ 또한, “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

한국교통안전공단과 ㈜소울인포테크 등이 꼼꼼하게 점검하고,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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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5월 이후 국민들이 K-패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

에서 제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 

 ㅇ 이와 함께, “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

정책인 만큼,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콜센터에 

접수된 불편 사항은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

추진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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